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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사순 제1주일    

  지난 2월 17일 재의 수요일로 은총의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시기는 고대 근동에서 완전함

을 상징하는 4와 10을 곱한 숫자로, 노아 때 홍수가 

내린 기간 40일(창세 7,12)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체험을 했던 40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나이

산에서 단식했던 40일(탈출 24,18; 신명 9,18), 그리

고 예수님께서 공생활 전에 광야에서 유혹받았던 

40일을 상징적으로 나태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날들을 헤아려보면, 40일이 아니라, 46일이 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시기의 40이라는 상징

적인 숫자는 사순시기 6번의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 수를 헤아린 40일을 말합니다. 모든 주일이 주님

의 부활을 기억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를 헤아리는 날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순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수난을 기억하면서 머

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와 참회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위한 시간을 지

냅니다. 회개와 참회의 순간은 성경 안에서 “40”을 

상징하는 순간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배경이 되는 40일간 이어지는 노

아 때의 홍수는,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죄로 가득 찬 것을 본 하느님께서, 홍수

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 쉬는 모든 살덩어리

들을 없애고 새롭게 계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당신께서 세

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시면서, 세

상을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셨습니다. 그

런데 하느님께서는 홍수를 그치시고 노아가 올린 

번제물의 향내를 맡고는,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

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시고

는 노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 6-9장 참조) 

하느님과 노아가 맺은 계약의 장면이 바로 오늘 제

1독서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과 노아가 맺는 계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홍수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계

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인간에게 주

셨던,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

고 지배하여라.”(창세 1,28)는 복을 똑같이 노아의 

후손에게도 내려주셨습니다. 

 

  원죄 이후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창조를 후회하

셨던 하느님께서 다시 똑같은 복을 주시면서 인간

과 계약을 맺은 이 장면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회개와 참회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참

회하고 회개해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받

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

해주시고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느

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순시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성사를 기억시

켜주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세례

성사는 파스카성야 미사 때에 있었고, 사순시기의 

독서와 복음은 예비자들의 교육을 돕는 목적으로 

배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 제1주일의 제1독서로 

홍수 이후에 하느님과 노아가 맺은 계약을, 제2독서

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홍수 이야기로 상징되는 세례성사의 관련성을 듣

고, 복음으로 성령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

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

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와 본죄를 씻어버

리고 하느님의 사랑스런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났

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계약을 맺기 전에 하느님

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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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창세 8,20)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유

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약함을 성경은 40년간 광야 생

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

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

나 약한 존재인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

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

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

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령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우리가 스스

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 질 수는 없

지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

리가 다시 최초의 인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시기 위해서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

어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

리는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 좌절하고 하느님과 멀

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유혹

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

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

느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사 당시께로부터 멀

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자녀

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에 빠져 죽을 수 밖

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와 참회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은총의 시기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

이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느님

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

다. 은총의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부족하고 약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

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지속되는 폭설

에 마치 설국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사진찍기는 좋지

만 생활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회개의 시간은 시작되

었고, 그 변화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십 

일간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 온전

히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코비드 팬데믹의 고통과 함께 폭설을 동반

한 혹한으로 미국 전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

가 없어서 암흑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날씨로 인해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분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에 시행하려던 코비드 검사는 폭

설로 인하여 이번 주 목요일 (2월 25일)로 연기되었습

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번 연기된 검사일을 알려주시

어 보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고 안전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도 혹한으로 인해 제1교육관의 수도가 터

져 물 피해를 입어 건물 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

다. 오래된 가옥인 데다가 코비드 팬데믹으로 오랫동

안 쓰지 않기에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정비하고 개조하여 좀 더 쾌적하고 쓸모 있는 교육관

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경제적인 점과 설계적인  

면을 함께 건축 위원회에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도 동파로 인한 수해로 건물의 모든 자재를 

치우느라 지난 토요일에는 여러 단체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일사불란한 협조로 건물을 수리 가능하

게 치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잔잔한 문제들이 우리가 열

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언

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

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

하며 앞으로 나갈 힘과 지혜를 하느님께 구하는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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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인들입니다.  
 

  올해의 사순절도 예외 없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더욱 

강화하는 때입니다. 더욱이 팬데믹이 거의 일 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그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지루함이 

극도로 커진 이때 영성과 정신적으로 더욱 중요한 때

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정신을 중심으로 사

순의 은총이 이 힘든 시간에 극복의 힘과 지혜의 보고

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

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후 성령에 의해 광

야로 내쳐져 사십일 간 유혹과 싸우며 기도하고 단식

하여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힘과 

믿음으로 세상의 구세주로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합니

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

고 복음을 믿어라.”(마르코 1: 15) 
 

  마르코 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태오와 루

카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유혹은 먼저 기본적인 문

제인 배고픔과의 싸움입니다. 육체적 배고픔을 하느

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

적 힘과 능력에 대한 욕망을 온전히 하느님께 귀의함

으로써 이겨냅니다.  
 

  결국 유혹을 이겨내는 힘의 근원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 최선을 다하

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읽는 성경 통독은 큰 도움

이 됩니다. 매일 미사를 참례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

다. 또한 우리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묵주 기도와 화

살기도를 통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

니 그 행복의 시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

려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시작합니다. 그 노력은 우리

의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 삶의 여정

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우리 삶

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은 삶은 든든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40일의 여정은 

하느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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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십자가의 길  

특별헌금  

사순 특강  

사순 피정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성금요일)   

야외 십자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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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이션  

알 림 

Virtus 교육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코비드 검사 날짜 변경  

코비드 환자 치료 관련 안내  

유아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사순 판공성사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판매  



미사참례 장소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합니다. 간편하게 휴대

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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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 림 알 림 

헌금  

단체장 회의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추모헌금  

주보 광고주 모집 

기도 봉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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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Was Tempted—Just Like We Are 

< First Sunday of Lent > 

       Weekly Homily                                                                                                                                                        February 21,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We humans face almost daily temptations to do things that we know are bad or dangerous, but we 
often do them anyway. Sometimes we don’t even know why we do them. It may be to smoke another 
cigarette, even though we want to stop smoking. Or it might to take another drink of alcohol, even 
though we are trying to quit drinking. Binge eating, playing video games, gambling, spending hours 
on social media. Our daily lives are filled with temptations, and I intentionally omitted the nastier 
ones. (You know what I mean!) I know about these, not because I’m a mind reader but because I’m 
sometimes tempted just like you! 
 
  Now, a temptation is something we actually can imagine ourselves doing. If we wouldn’t ever do it, 
it wouldn’t be tempting! For example, I hate heights, so there is no way I would ever be tempted (or 
even bribed!) to go skydiving or bungee jumping! I break out in a sweat just watching acrobats walk-
ing tightropes. It’s encouraging to know that Jesus understands our human condition, that we are 
tempted to do things that aren’t good. He knows, not just because he’s God but because he’s fully hu-
man just like us. And like us, he faced temptations as mentioned in today’s gospel. He literally fought 
with the devil, meaning Jesus was actually tempted to do things that weren’t right or good. So the next 
time you face a temptation, call upon Jesus to give you the strength and grace needed to resist. With 
God’s help, you can do this!  

3rd Sunday in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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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 for February  
Feb. 28th (Sun)   Black and Indian Missions   

VIRTUS  (Online Class)  
Date : Feb. 25th (Thu)  
Time: 8 p.m.  
Zoom info ID : 6393154045 
Passcode : 0712 

COVID19 Test Postponed  
Date : Feb. 25th (Thu)  
Time : 9:30 a.m. -  4 p.m.  
Location : St. Paul Education Center 
Please register before 3 p.m. at the test site.   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This year the entire parish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Catholic Relief Services Rice Bowl program for Lent. 
The donations from this Lenten almsgiving will be sup-
porting to alleviate hunger and poverty. The monies 
collected will be distributed to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se paper bowls will be 
found at the church office.  

Infant Baptism  
Date : April 4th (Sun) 
Time : 1:30 p.m.  
Infant baptism will resume in April, and every even 
month has infant baptism until the end of the year. 
Due to the COVID19, the first 5 infants will be bap-
tized only.   The application of infant baptism is in the 
church office.  

Lent Confession  
Date : Mar.  23rd (Tue)  
Time : 10 a.m.—12 p.m. & 7 p.m.—9 p.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rst Sunday of Lent                                                                                                      February 21, 2021 (Year B)  No. 2515 

Responsorial  

Psalm 

  

 

 For Christians everywhere: that throughout Lent we will strive to listen to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may our efforts to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help to make 

these days truly "an acceptable time" of God's salvation.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turned away from God or who have grown careless in their faith: may Lent be 
their time of new beginnings, awakened faith, renewed friendship with God and neighbors. We pray 

to the Lord. ◎ 

 For ourselves: may we reject sin with all our hearts and learn again to live as Christ has taught u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learn the humility to tell each other our needs, particularly our need for each other.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9:8-15 (23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eter   
   1 Peter 3:18-22 

Communion Antiphon 

   One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orth  
   from the mouth of God.  

Psalm 25:4-5, 6-7, 8-9 


